사방에서 므라우케까지! Dari Sabang sampai Merauke!                              2026.6.21
(요 Yoh 12:20-36)

한 사람이면 됩니다! Cukup satu orang saja!

[bookmark: _GoBack]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20 Di antara mereka yang berangkat untuk beribadah pada hari raya itu, terdapat beberapa orang Yunani. 21 Orang-orang itu pergi kepada Filipus, yang berasal dari Betsaida di Galilea, lalu berkata kepadanya: "Tuan, kami ingin bertemu dengan Yesus." 22 Filipus pergi memberitahukannya kepada Andreas; Andreas dan Filipus menyampaikannya pula kepada Yesus. 23 Tetapi Yesus menjawab mereka, kata-Nya: "Telah tiba saatnya Anak Manusia dimuliakan. 24 Aku berkata kepadamu: Sesungguhnya jikalau biji gandum tidak jatuh ke dalam tanah dan mati, ia tetap satu biji saja; tetapi jika ia mati, ia akan menghasilkan banyak buah. 25 Barangsiapa mencintai nyawanya, ia akan kehilangan nyawanya, tetapi barangsiapa tidak mencintai nyawanya di dunia ini, ia akan memeliharanya untuk hidup yang kekal. 26 Barangsiapa melayani Aku, ia harus mengikut Aku dan di mana Aku berada, di situpun pelayan-Ku akan berada. Barangsiapa melayani Aku, ia akan dihormati Bapa. 27 Sekarang jiwa-Ku terharu dan apakah yang akan Kukatakan? Bapa, selamatkanlah Aku dari saat ini? Tidak, sebab untuk itulah Aku datang ke dalam saat ini. 28 Bapa, muliakanlah nama-Mu!" Maka terdengarlah suara dari sorga: "Aku telah memuliakan-Nya, dan Aku akan memuliakan-Nya lagi!" 29 Orang banyak yang berdiri di situ dan mendengarkannya berkata, bahwa itu bunyi guntur. Ada pula yang berkata: "Seorang malaikat telah berbicara dengan Dia." 30 Jawab Yesus: "Suara itu telah terdengar bukan oleh karena Aku, melainkan oleh karena kamu. 31 Sekarang berlangsung penghakiman atas dunia ini: sekarang juga penguasa dunia ini akan dilemparkan ke luar; 32 dan Aku, apabila Aku ditinggikan dari bumi, Aku akan menarik semua orang datang kepada-Ku." 33 Ini dikatakan-Nya untuk menyatakan bagaimana caranya Ia akan mati. 34 Lalu jawab orang banyak itu: "Kami telah mendengar dari hukum Taurat, bahwa Mesias tetap hidup selama-lamanya; bagaimana mungkin Engkau mengatakan, bahwa Anak Manusia harus ditinggikan? Siapakah Anak Manusia itu?" 35 Kata Yesus kepada mereka: "Hanya sedikit waktu lagi terang ada di antara kamu. Selama terang itu ada padamu, percayalah kepadanya, supaya kegelapan jangan menguasai kamu; barangsiapa berjalan dalam kegelapan, ia tidak tahu ke mana ia pergi. 36 Percayalah kepada terang itu, selama terang itu ada padamu, supaya kamu menjadi anak-anak terang." Sesudah berkata demikian, Yesus pergi bersembunyi dari antara mereka.

서론
- 성경은 이스라엘 전역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합니다.
- 한국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하듯이, 
- 인도네시아를 ‘사방에서 므라우케까지’라고 말합니다. 
- 사람들은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우리에게 이 표현들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모든 땅,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되찾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그래서 저희 예배국 슬로건도, 오늘 설교 제목도 “사방에서 므라우케까지”입니다. . 

-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 인도네시아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보내주셨고, 
- 이제는 여러 종족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 물론 아직 빈 자리가 있는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고 살리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

- 한국과는 다르게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고, 예배국의 성도가 늘어감에 따라 인도네시아 여러 종족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 차츰 그들 종족의 특성과 종족간 차이점이나 공통점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도 많아지고, 관심도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의 종족을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 중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한 종족이 바로 바탁(Batak) 종족이었습니다.
- 우리 예배국 안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바탁 종족이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배국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 바유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바탁 종족의 한 갈래인 ‘카로(Karo) 종족 청소년 수련회에 초청받게 되었고, 
- 이 기회는 메단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자정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 서쪽 끝에 가까운 메단(Medan)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 그리고 한달 뒤에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가까운 꾸빵(Kupang)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 서쪽의 메단에서 동쪽의 꾸빵까지! 서로, 동으로!
- 사방에서 므라우케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고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 또 연결하고 확장할 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군도 국가입니다. 
-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각 지역은 서로 고립된 채 발전해 왔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동시에 수많은 섬과 지역 안에는 여전히 토착신앙과 조상숭배, 무당, 점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우상숭배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 또한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를 따르는 무슬림입니다.  
- 섬나라, 그리고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
-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댐처럼 보입니다. 
-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것 같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틈이 없는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고 세우셨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1 모든 민족(Segala Bangsa!)
(요 Yoh 12:20-23)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Di antara mereka yang berangkat untuk beribadah pada hari raya itu, terdapat beberapa orang Yunani.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Orang-orang itu pergi kepada Filipus, yang berasal dari Betsaida di Galilea, lalu berkata kepadanya: "Tuan, kami ingin bertemu dengan Yesus."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Filipus pergi memberitahukannya kepada Andreas; Andreas dan Filipus menyampaikannya pula kepada Yesus.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Tetapi Yesus menjawab mereka, kata-Nya: "Telah tiba saatnya Anak Manusia dimuliakan.

-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 바로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사건을 기념하는, 철저히 ‘유대인 중심’의 명절입니다. 
- 그런데 그 자리에 헬라인이 왔고, 더 놀라운 것은 예배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예수님을 뵙기 원했습니다. 

-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무슬림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을 예배하러 온 것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생략된 부분이지만, 사도 요한은 이를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유대인들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유대인들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헬라인에게로,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뻗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나의 선입견으로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우리는 어떠한 편견도 버리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일차적인 힌트는 이름에 있습니다.
-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만 헬라식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 헬라인들은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과 대화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빌립이 제자들 가운데 헬라어를 가장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이 부분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도 인도네시아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와 연결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인니어로 소통이 가능하다는것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일종의 선교의 접촉점인거죠.
-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오면 한국 사역자들이 저를 소개해주시고, 만나보라고 얘기해보라고 하는 것 처럼요 ^^

- 이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데려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대답하십니다.
26 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6 Barangsiapa melayani Aku, ia harus mengikut Aku dan di mana Aku berada, di situpun pelayan-Ku akan berada. Barangsiapa melayani Aku, ia akan dihormati Bapa.

-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 원문대로 번역하면,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입니다.
-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길에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무슬림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우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모든 종족과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사방에서 므라우케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2 한 알의 밀(Satu Biji Gandum)
(요 Yoh 12:24-25)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Aku berkata kepadamu: Sesungguhnya jikalau biji gandum tidak jatuh ke dalam tanah dan mati, ia tetap satu biji saja; tetapi jika ia mati, ia akan menghasilkan banyak buah.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Barangsiapa mencintai nyawanya, ia akan kehilangan nyawanya, tetapi barangsiapa tidak mencintai nyawanya di dunia ini, ia akan memeliharanya untuk hidup yang kekal.

-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갑자기 한 알의 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일까요? 
-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같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Dalam ayat 25 Barangsiapa mencintai nyawanya, ia akan kehilangan nyawanya, tetapi barangsiapa tidak mencintai nyawanya di dunia ini, ia akan memeliharanya untuk hidup yang kekal.

- 여기서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내 고집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국 사역자 분들이 늘 생각납니다.
- 사역자 수련회에서 들었던 사역자분들의 고백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 살지 않고, 
- 자신이 사용할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 사랑과 기도로 기쁨으로 우리 인니 성도들을 섬겨주신 것을요.
- 낯선 한국 땅에서, 낯선 한국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자분들이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은 우리 인니 성도들이, 이제는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 감사와 감동을 받습니다.
- 사역자분들의 ‘한 알의 밀’과 같은 희생과 헌신이 오늘 우리 예배국의 아름다운 열매가 된 줄 믿습니다. 

- 돌봄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타인을 돌보는 사람으로, 
- 축복을 받기만 바라던 사람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요 Yoh 12:35-36)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Kata Yesus kepada mereka: "Hanya sedikit waktu lagi terang ada di antara kamu. Selama terang itu ada padamu, percayalah kepadanya, supaya kegelapan jangan menguasai kamu; barangsiapa berjalan dalam kegelapan, ia tidak tahu ke mana ia pergi.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Percayalah kepada terang itu, selama terang itu ada padamu, supaya kamu menjadi anak-anak terang." Sesudah berkata demikian, Yesus pergi bersembunyi dari antara mereka.

-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어둠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살아갑니다.
-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빛 가운데 삶이고
- 다른 하나는 세상풍조와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어둠 가운데 삶입니다.
-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즉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사단의 캄캄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행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Dalam Kis 16:31 Percayalah kepada Tuhan Yesus Kristus dan engkau akan selamat, engkau dan seisi rumahmu.

-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 에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 그리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사단의 일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 다 이루었다! (요19:30)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닙니다. 
-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 이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길을 알지 못해 헤메는 영혼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길, 유일한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전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결론
- 한국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약 1,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 그 가운데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은 주민의 약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 섬, 그리고 90% 
- 이 두 단어를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가 떠올랐습니다.
- 섬나라, 그리고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인 나라

- 증도 역시 육지와 멀리 떨어져 고립된 섬이었기에, 우상과 점술, 미신과 굿판이 가득한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섬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곳에 한 사람, 문준경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나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왔습니다.
- 그런데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상태에서 부모의 강요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 이후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글을 배우게 됩니다. 
- 그러다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 신안군의 수많은 섬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 한 해에 고무신 아홉 켤레가 닳도록 전도했다고 합니다.
- 당시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거나, 썰물로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을 걸어서 건너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오는 밀물로 죽을 뻔하기도 수차례였다고 합니다. 

- 그러나 문준경 전도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 한 섬을 살리기 위해 걸었습니다.
-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신안군의 섬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 CCC를 창립한 김준곤 목사님도 증도 출신으로 문준경 전도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운 것입니다.
- 1950년 한국전쟁 중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증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 북한군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순교하였습니다.
-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었지만 그 생애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 증도에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 저는 이번 여름에 이곳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 증도에는 무당도 없고, 점집도 없고, 굿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 90%가 기독교인인 섬

- 90%가 무슬림인 섬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무당도 없고, 점집도 없고, 절도 없고, 주술도 없고, 사원도 없는 90%가 그리스도인인 섬으로 살리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 (렘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Dalam Yeremia 5:1 Lintasilah jalan-jalan Yerusalem, lihatlah baik-baik dan camkanlah! Periksalah di tanah-tanah lapangnya, apakah kamu dapat menemui seseorang, apakah ada yang melakukan keadilan dan yang mencari kebenaran, maka Aku mau mengampuni kota itu.

-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사방에서 므라우케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가 준비할 것은 떠날 준비, 말씀 준비, 죽을 준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
- 한 명이면 됩니다.

-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각 사람이 바로 그 한사람으로 하나님께 캐스팅되어, 한 알의 밀이 되어 죽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함께 하심을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종족과 나라와 전세계에 널리 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 우리를 어둠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주님, 우리도 문준경 전도사처럼 한 알의 밀이 되게 하옵소서. 
-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인도네시아 섬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 그리하여 인도네시아의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는 그리스도의 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 모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목회자, 선교사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계속 세워지게 하옵소서. 
-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